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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티격태격 다퉈도, 골프채만 잡으면 한마음”

프로골퍼 자매의 특별한 골프이야기
지난해 미 LPGA투어 최종전 타이틀 홀더스 대회에서 95전 96기만에 첫 승을 올린 박희영(25·
하나금융그룹)은 우승 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. 이를 지켜본 동생 박주영(22·호반건설)에게도
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. 3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RACV
레이디스 마스터스에 박희영-박주영 자매가 출전해 2012년 첫 경기를 함께 치르고 있다.

언니박희영이말하는동생박주영
고집센동생과어렸을땐많이싸웠지만,

지금은영원한골프동반자…올핸너의무대야!

동생박주영이말하는언니박희영
언니옷뺏어입는철부지동생이지만,

언니의 LPGA 95전96기우승너무자랑스러워!박희영(왼쪽)·박주영 자매.

박희영은? 뀫출생: 1987년 5월 24일 뀫신체: 169cm, 58kg 뀫학력사항: 한영외고- 연세대 뀫소속팀: 하나금융그룹 뀫데뷔: 2004년 KLP
GA 입회 뀫수상내역: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신인상(2005)/LPGA투어 CME그룹 타이틀홀더스 우승 (20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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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영은? 뀫출생: 1990년 10월 24일 뀫신체: 171cm 뀫학력사항: 한영외고 뀫소속팀: 호반건설 뀫데뷔: 2008년 KLPGA 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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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생 박주영(오른쪽)이 언니 박희영이 지켜보는 가운데 퍼팅 연습을 하고 있다. 골드코스트(호주 퀸즐랜드 주) ｜ 주영로 기자 na1872@donga.com 트위터@na1872

뀫멀리뛰기 선수하다 언니 따라 골프선수
“저는 원래 육상 선수였어요. 언니가 골프선

수였는데, 아빠가 저를 데리고 골프장에 자주
가셨죠. 그때마다 언니의 하얀 양말 자국이 부
러웠어요. 진짜 운동선수 같았거든요. 그런데
이젠 그 하얀 자국이없어졌으면 좋겠어요.”

멀리뛰기 선수였던 동생 박주영은 경기도
대표를 할 정도로 소질이 있었다. 그러나 그의
아버지가 언니의 뒤를 이어 골프채를 잡게 했
다. “저는 테니스를 배우고 싶었어요. 아빠가
테니스 선수 출신이시거든요. 그런데 아빠는
테니스를 하지 말고 골프를 하라고 하시더라
고요. 아빠 생각엔 테니스 보다 골프가 좀 더
미래가 있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.”

이들 자매는 세 살 터울이다. 박희영이 초등
학교 4학년 때 먼저 골프채를 잡았다. 동생 주
영은 그 보다 한 참 뒤인 중학교 2학년 때 골프
를 시작했다. 당연히 먼저 골프를 시작한 언니
의 성적이 좋았다. 박희영은 주니어시절 국가
대표로 뛸 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다. 프로무
대에서도 승승장구했다. 국내 투어 시절엔 최

나연,송보배,신지애등과함께우승을다퉜다.
동생 박주영은 언니의 그늘에 가렸다. 실력

도 언니만큼은 아니었다. 주니어 시절 크게 주
목받지 못했고, 2008년 프로가 된 이후에도
아직껏 우승이 없다. 잘 나가는 언니가 샘이
날 법도 하다. 하지만 다행히 자매는 둘도 없
는 동반자이자 훌륭한 멘토와 멘티가 됐다.

박주영은 “언니는 나에게 조언을 많이 해
줘요. 경험이 많으니 코스에서 어떻게 플레이
해야 하는지 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
해야 하는지 알려주죠”라면서 “대신 저는 언
니가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외롭지 않게
힘을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응원
해줘요”라고 말했다.

대회가 열리는 첫날(2일)에도 박희영과 주
영 자매는 연습 그린에서 함께 퍼트 연습을 했
다.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언니가 뒤에서 봐주
고 동생이 퍼트했다. 동생에게 언니는 든든한
버팀목이고, 언니에게 동생은 천군만마보다
더한 지원자다.

뀫언니 옷 많이 뺏어 입었죠
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. 박희영이 조용하

고 침착한 스타일이라면 주영은 주관이 뚜렷
하고 고집이 세다. 이런 성격은 골프에서도 그
대로 나온다. 박주영은 “언니는 침착하고 경기
가 잘 풀리지 않아도 잘 참는 편이죠. 또 시키
면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.
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죠. 고집이 세고 내 스타
일대로 플레이하는 편이에요”라고 말했다.

생활 모습도 전혀 다르다. 미국에서 혼자
생활하는 박희영은 집안을 꾸미고 쇼핑하는
걸 좋아한다. 집을 꾸민 뒤에는 꼭 동생에게
사진을 찍어 보낸다. 주영은 그런 언니의 생활
이 “좀 희한해요”라며 웃었다.

성격 탓에 어려서는 자주 티격태격했다.

박주영은 “어려서는 언니랑 싸우는 일도 많
았어요. 이유 없이 그랬죠. 그러다 골프를 하
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”라고 털어놓았다.

언니는 골프를, 동생은 육상을 했기에 어린
시절에도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다. 그러다 보
니 거리감이 생겼고 싸우는 일도 잦았다. 그러
다 동생이 언니를 따라 골프를 하면서 사이가
좋아졌다. 골프라는 공감대 덕분이다.

박주영은 “제가 골프를 하기 전에는 공통된
게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다 골프를 하면서 서로
의지하는 일이 많아졌죠. 이해하지 못했던 언
니의 말도 이해하게 됐고, 경기 후 잘 안 됐던
부분에 대해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일이 많아
졌어요”라고 말했다. 성격으로 보면 꼼꼼한
언니는 아빠를 닮았고, 자신은 엄마를 그대로
빼닮았다는 게 박주영의 설명이다.

성격은 다르지만 취향은 비슷하다. 자매끼
리 쇼핑을 가면 고르는 옷도 비슷하다. 박주영
은 “옷가게를 가서 내가 선택한 옷을 언니도
같이 선택하는 일이 많았어요. 그래서 언니 옷
을 제가 많이 뺏어 입는 편이죠”라며 웃었다.

뀫언니 이어 이번엔 내 차례
언니 박희영의 우승은 가족 모두 기다렸다.

2011년 미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였다.
96번째 도전 만에 첫 우승을 한 박희영은 4년
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. 우승 뒤 “어머니
와 통화했는데 말없이 울기만 하셨다”며 또
울먹였다. 동생 박주영도 언니의 우승을 그 누
구보다 기다렸다. “우승하기 전날 언니에게
전화했어요. ‘마음 편하게 갖고 경기하면 좋
은 결과가 있을 것’이라고 힘을 불어넣어줬
죠. 그러고는 다음날 우승했어요.”

미LPGA 투어 데뷔 96경기 만에 기록한 감
격적인 우승이다. 누구보다 박희영 자신이 더
기다렸던 우승이었겠지만 동생에게도 언니의
우승은 기쁜 일이었다.

늘 언니의 그늘에 가려있었던 동생도 어느
덧 당당한 프로가 됐고, 이제는 가끔씩 언니보
다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다.

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자매
의 희비가 엇갈렸다. 이번에는 언니의 성적이
좋지 못했다. 동생은 본선에 진출했지만 언니
는 컷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. 처음 있는 일이
다. 박주영은 “언니와 함께 경기에 나선 게 이
번이 네 번째다. 언니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게
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”며 멋쩍어했다.

늦게 경기를 끝내고 돌아온 박희영은 “오늘
은 제가 떨어졌으니 동생이 잘 쳤으면 좋겠어
요. 내일 10언더파를 줄여서 우승했으면 좋겠
어요”라며 동생을 응원했다.

지금은 서로 다른 무대에서 뛰고 있지만 자
매가 함께 미LPGA 투어에서 우승 경쟁을 펼
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. 4년 만에 우승컵을
들어올린 언니의 모습을 지켜 본 동생은 “이
번에는 내 차례”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.

골드코스트(호주 퀸즐랜드 주) ｜ 주영로 기자

na1872@donga.com 트위터 @na1872


